
국민참여 공영방송법 7월내 반드시 처리하라!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항의 농성 돌입

"국민참여 방송법 7월내 반드시 처리하라"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하루종일 울려퍼진 구호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마저 집어삼킬 

우리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가 담긴 구호입니다.

KBS본부
[알림] 2021. 7. 14. (수)

우 150-790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연구관리동 1층     (연락처) 전화 02-781-2980․팩스 02-781-2989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유재우)는 

오늘 오전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이미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와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참여를 통 한 이사 사장 선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국민참여 방송법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낡은 법대로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과반의석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강행처리하면서

여전히 국민참여 공영방송법 처리에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유재우 본부장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공모 마감일인 7월 20일 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본부와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7월 처리를 천명하고

이행을 약속할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항의 농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